
“미국테러와 석유화학의 장래”
국제유가 4 0달러대. 가상적인 예측이지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 가설이다. 국제유가가 배럴당 4 0

달러 안팎으로 폭등한다면 한국경제, 특히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?

미국 뉴욕의 1 1 0층 짜리 국제무역센터 2개동이 폭삭 내려 안고, 워싱턴의 팬타곤이 공습을 당하는

등 미국 심장부가 박살나는 사상 유래가 없는 국제테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실천해야

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아니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.

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미국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

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제유가가 2 0달러대에 머물러 있기를 바

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, 또 그렇게 기대하는 석유화학산업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.

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중동지역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, 국제유가가 크

게 뛸 것이라는 분석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. 현실적으로도 9월1 1일 급등했다 1 2일 진

정됐던 국제유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1 3일과 1 4일 연속 큰 폭으

로 올랐다.

한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D u b a i유는 9월1 4일 배럴당 2 6 . 8 3달러까지 상승해 미국테러가 발발하기 직

전인 9월1 0일격보다 2달러 가까이 올랐고, 8월 평균 2 4 . 5 3달러보다는 배럴당 4달러 이상 급등했다.

B r e n t유 역시 9월1 4일 배럴당 3 1달러까지 치솟는 등 초강세를 보인 후 2 9 . 5 4달러로 마감했고, 11-12

일 거래가 중단됐던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( W T I )도 1 3일 배럴당 2 8 . 6 5달러에 이어 1 4일에는

2 9 . 9 0달러로 3 0달러에 육박했다. 

아프가니스탄 폭격이 이행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국제유가 급상승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

다.

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시작하면 국제유가가 D u b a i유 기준으로 배럴당 3 0달러 안팎으로 오르

고, 현실성이 없는 만약의 가정이지만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중동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

3 0달러 후반부 또는 4 0달러에 육박하는 폭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만약,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미국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

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. 국제수지 악화와 대외 경쟁력 약화, 물가상승 등이 유발

되고 오일쇼크 때 경험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국

내 도입 원유가격이 배럴당 평균 1달러 상승하면 무역수지가 약 9억달러 악화된다는 분석은 이미

제기된 바 있다.

석유화학산업은 어떠한가. 국제유가 상승은 석유화학 원료의 주종을 이루는 나프타 가격상승을 불러

올 것이 명확하고, 공급과잉에 수요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석유화학 시장이 날벼락을 맞

을 것은 불문가지이다. 원료가격 상승분을 석유화학제품에 전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석유화학기

업들은 채산성 악화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.

한국은행은 원유가격이 10.0% 상승하면 석유화학제품 가격상승 압력이 0 . 6 8 %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

바 있다. 가격상승 압박 0 . 6 8 %도 문제려니와 더 심각한 문제는 나프타 가격 상승분을 어떻게 석유

화학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것인가

이다. 우리는 나프타 가격이 톤당 3 3 0달러까지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오히려

정체 또는 하락한 것을 2 0 0 0년 말 이미 경험한 바 있다.

특히, 중국의 합성수지 수입이 주춤거리는 것을 보면 미국경제의 심각성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

상황이고,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실행하게 되면 군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가파른 침체

굴곡으로 빠져들어 중국의 플래스틱 가공산업 침체, 한국의 합성수지 수출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

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.

국제유가 폭등이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석유화학 플랜트 가동에 치명타를 날리고 곧바로 공급부

족을 야기해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되살아나고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

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최근의 석유화학 시장상황으로 판단할 때 기대할만한 가치가 있는 분석

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다.

석유화학 원료 다양화나 에너지 코스트 절감이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렵다면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다

음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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